
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

- ’25.4.16.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

◇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

Ⅰ. 국내

□ 산업계

ㅇ 지필로스-한전KDN, 수소산업 디지털전환 협력(`25.4.15, 이투뉴스)

- 지필로스가 그린수소 제조·운영 과정에 ICT 역량을 결합하는 기술개발에 나섬

- 지필로스(대표 박가우)는 한전 KDM(사장 박상형)과 15일 전남 나주 

한전 KDN 본사에서 그린수소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한전 KDN은 수소에너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및 AI 기반 수소생산 예측관리 기술을 지원하며

지필로스는 그린수소 제조·운영 분야에 협력

ㅇ 한화-유틸리티 글로벌,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협력(̀ 25.4.15, 신소재경제)

- ㈜한화 건설부문이 유틸리티 글로벌과 협력해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유틸리티 글로벌의 H2Genⓡ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설계

전 단계(Pre-FEED)’를 수행한다고 15일 밝힘

- 이번 협업을 통해 양사는 국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유틸리티 글로벌의 H2Genⓡ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

-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이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방안”이라며 “이번 유틸리티 글로벌과의

협력은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를 꿈꾸는 회사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890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638&py=2510&sx=638&sy=410&vw=1920&vh=929&bw=672&bh=4372&bx=238&by=1974&p=i%2F3%2Budqps8wssCWfRgNssssst8s-070240&q=%EC%88%98%EC%86%8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XrJacHZGXyNKGoX%2BXk630Q%3D%3D&time=1744701981885&abt=%5B%7B%22eid%22%3A%22VIDEO-FIXED-RANKING%22%2C%22vid%22%3A%2217%22%7D%2C%7B%22eid%22%3A%22PWL-PND-SHP%22%2C%22vid%22%3A%224%22%7D%2C%7B%22eid%22%3A%22CAFE-LTR%22%2C%22vid%22%3A%222%22%7D%5D&a=nws*f.tit&r=22&i=881843ef_000000000000000000024560&g=5644.0000024560&u=http%3A%2F%2Famenews.kr%2Fnews%2Fview.php%3Fidx%3D61626


ㅇ 현대차그룹, 인니서 폐기물 활용한 청정수소 만든다…첫 해외 실증(̀ 25.4.15, 연합뉴스)

- 현대차그룹이 인도네시아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본격화

-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 생태계 서밋 2025'에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 에너지기업

페르타미나 홀딩스와 함께 '인도네시아 W2H* 수소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의 실행계획을 발표

* W2H는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한

메탄을 정제해 바이오가스를 만든 후 수소로 변환하는 방식

- 현대차그룹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반둥시 

인근 사리묵티 매립지에서 추출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립지 개발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연내 관련 설비 착공을 목표로 서부 자바주와 협의를 진행 중

□ 해외시장분석

ㅇ 중국 트리나솔라, 연 500대 고효율 전해조 체제… 산업용 수소 경쟁력 강화

(`25.4.15, 임팩트온)

- 중국 태양광 기업 트리나솔라(Trinasolar)가 중국에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의 효율 신기록을 수립

- 트리나솔라는 최근 자체 개발한 2세대 전해조는 수소 1㎏을 생산하는 데

약 43.34kWh의 전력만 사용하는 수준으로, 이전 세대 장비보다 약 8~10%

효율이 향상시키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기존보다

크게 낮췄음 

- 트리나솔라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연간 최대 500대의 전해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구축 중

□ 기획

ㅇ "AI 데이터센터 전력난 해소, 수소전문기업 미코파워가 앞장"(`25.4.15, 한국일보)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692&py=801&sx=692&sy=801&vw=1920&vh=929&bw=672&bh=4372&bx=292&by=265&p=i%2F3%2Budqps8wssCWfRgNssssst8s-070240&q=%EC%88%98%EC%86%8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XrJacHZGXyNKGoX%2BXk630Q%3D%3D&time=1744702327026&abt=%5B%7B%22eid%22%3A%22VIDEO-FIXED-RANKING%22%2C%22vid%22%3A%2217%22%7D%2C%7B%22eid%22%3A%22PWL-PND-SHP%22%2C%22vid%22%3A%224%22%7D%2C%7B%22eid%22%3A%22CAFE-LTR%22%2C%22vid%22%3A%222%22%7D%5D&a=nws*c.tit&r=3&i=880000D8_000000000000000015331004&g=001.0015331004&u=https%3A%2F%2Fwww.yna.co.kr%2Fview%2FAKR20250415063700003%3Finput%3D1195m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549&py=6365&sx=549&sy=565&vw=1920&vh=929&bw=672&bh=8350&bx=149&by=5829&p=i%2FGeslqosTCssOV9lDdssssstPR-180508&q=%EC%88%98%EC%86%8C&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pqi47DdAtEbh0u9iEL7gPLp3&time=1744704115561&abt=%5B%7B%22eid%22%3A%22VIDEO-FIXED-RANKING%22%2C%22vid%22%3A%2217%22%7D%2C%7B%22eid%22%3A%22PWL-PND-SHP%22%2C%22vid%22%3A%224%22%7D%2C%7B%22eid%22%3A%22CAFE-LTR%22%2C%22vid%22%3A%222%22%7D%5D&a=nws*f.tit&r=62&i=88229t1q_000000000000000000004786&g=5885.0000004786&u=http%3A%2F%2Fwww.impacton.net%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474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017270001736?did=NA


Ⅱ. 해외

□ 글로벌 정책 동향

ㅇ 독일 신정부, 새로운 수소 정책 추진 계획 발표(FuelCellsWorks, 25.4.11)

- 독일 신정부*가 EU의 수소 전략**의 목표와 기준에 부합하는 수소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독일 신정부: CDU(기독교민주연합), CSU(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SPD(독일

사회민주당)이 연합하여 구성된 새로운 연합 정부로, 다음달 집권 예정

** EU 수소전략: 유럽연합이 수소 경제를 촉진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 전략

- 신정부는 수소 생산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해 

기술 중립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수소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또한, 국내외 수입 인프라 확충과 CCS/CCU 관련 입법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협력 증진을 도모

할 계획임

* 신정부의 수소 산업 활성화 정책

분류 세부내용

정책 및 
규제개선

- 불필요한 수소 산업 규제 완화 및 인증 절차 개선
- EU Hydrogen Strategy에 맞춰 법제도 정비, 신속한 정책 도입 추진

수소 생산 
및 활용

- 그린, 블루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 수용
- 기술 중립적 접근을 통해 기후 목표 충족 및 초기 수요 대응

인프라 및 
공급망

- 국내외 수소 네트워크 구축 강화
- 파이프라인 및 선박 등 수입 인프라 확충으로 안정적 수소 공급 확보

기술 개발
- 탄소 포집 및 활용(CCS/CCU) 관련 입법 패키지 도입
- CO₂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등 효율적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 협력 및 
투자 유치

- 국경 간 수소 인증 체계 마련 및 EU 전략 정렬
- H2-Global, IPCEI 등 주요 투자 도구 활용으로 글로벌 협력 및 청정 

수소 가치사슬 상업화 촉진

https://fuelcellsworks.com/2025/04/11/energy-policy/germany-s-incoming-coalition-backs-all-hydrogen-types-promises-to-slash-over-regulation-and-boost-imports


□ 글로벌 산업 동향

ㅇ EnBW,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 최초의 수소 전환 대비형 가스터빈 발전소 

가동(HydrogenCentral, 25.4.12)

- 독일 에너지기업 EnBW는 슈투트가르트에서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을 

수소 전환 대비형 가스터빈 발전소*로 변경하여 가동함

* 수소전환대비형가스터빈발전소(Hydrogen-ready gas turbine power plant): 기존에는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지만, 향후 저탄소 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스 터빈 발전소

- 해당 시설은 기존 석탄·연료 기반 발전소를 대체하며, 총 124 MW 규모의

전력과 370 MW 규모의 열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함

* 발전소 도입으로 기존에 석탄을 사용하던 도시 난방 시스템이 석탄 없이도 운영

가능하며, 슈투트가르트 市 전체의 탄소 배출량 약 60% 감축 예상

- 초기에는 천연가스로 운용할 계획이며 `30년대 중반부터 최대 100%

저탄소 수소로 전환하여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그리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 슈투트가르트 시장 Frank Nopper는 정부 관계자의 규제 인센티브및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평가함

  자료: HydrogenCentral 홈페이지, 슈투트가르트시의 수소 전환 대비형 가스터빈 발전소

https://hydrogen-central.com/enbw-officially-commissions-one-of-germanys-first-hydrogen-ready-gas-turbine-power-plants/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를 찾습니다!


